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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는 사랑의 배터리와 심정의 배터리를 

채우는 시간이다.

2010. 2. 27. (토)

장현순 (월명동 형상도예)

안녕하십니까? 월명동 형상도예 장현순입니다.

2010. 2. 27일

(금요성령집회 후 남아서 기도하기 전 찬양 드렸습니다.

이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 2. 27. 토. 1:27∼2:06   연못 팔각정

나 너에게 와 찬양 받으면서 피곤함 조금은 풀었다.

더 찬양해다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도 기쁘구나.

너의 나만 향한 마음 받으며 내가 힘 받는다.

나의 사랑아.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야 한다.

사탄은 자꾸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기도도 어영부영하게 만들고 

형식적으로 만들고 

기도하다 졸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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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하고 깨어야 한다.

내가 말해주는 것이니 

너희 스스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하느니라.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분담이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분담이다.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하여 계속 연구하며 간구하여라.

한 번 두 번 시도해 보고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

포기치 말고 끝까지 하는 것이다.

기도의 위력과 능력

너희들이 체험하여 보아라.

그리고 서로 은혜 나누며 간증도 해보아라.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과 

기도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너희들을 

너희 스스로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탄에게 져서는 절대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야말로

사탄에게 자신을 

한 끼의 밥으로 내어주는 것과 같다. 

안 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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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까지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된다. 목숨 걸고 해보아라.

너희 목숨 너희를 위해 

살고자 하면 잃은 목숨이요,

나를 위해 버린 자들은 

진실로 얻은 자들이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목표를 확실히 잡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확실히 하여라.

기도함으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세히 알고 

할 일 중에서도 

할 일의 순서를 알고 행할 때에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한다.

우선은 긍정의 마음이 기본이요, 

비운 마음이니라.

너희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 

내가 내 마음 채워주리.

그리고 행할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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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계속 비움을 유지해야 하느니라.

너희는 혹여  너희 생각으로 할까

너희 마음대로 행할까 주의하며 

그것에 긴장하라.

살얼음판을 걷듯 한발 한발 

나와 함께 신중히 걸어 나가야 하느니라.

나의 사랑 신부들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구나.

오늘의 보화는 

기도는 사랑의 배터리와 심정의 배터리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근신하여 깨어서 날 맞이하라.

모든 것의 첫 것을 내게 내어 놓은 자 누구랴.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새벽을 내게 내어 놓은 자 

그 하루를 내게 내어 놓는 준비를 한자다.

신랑을 맞은 다섯 처녀와 같도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에 대한 감각 기도에 대한 감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은 자들아.

기도의 감각을 잃으니 내가 멀게 느껴지고 

그러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망막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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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새벽에 나를 만나지 못하면 하루가 그와 같다.

감각이 늦어 뭐든지 늦고 느리다.

그러니 새벽부터 깨워 승리하고 

하루의 승리를 하자꾸나.

감각 잃은 자들 끝까지 날 불러 찾아라.

새벽은 기본이요 수시로 무시로 나와 대화이다.

나 내 신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많고 많도다.

나의 사랑 주고 또 주고 싶다.

사랑은 서로 통해야 재미도 있고 기쁜 것이야.

한쪽에서만 계속 주다보면 지친단다.

나의 사랑 신부들아.

오늘도 나와 도란 도란이다.

나 오늘도 기대하며 

너희에게 평강과 하고 싶은 마음 빌어 주노라.

사랑한다.

오늘도 우리 사랑 확인하자.

나의 사랑아.

모든 유혹에 조심하며 나에게 물어보고 분별하여라.

사탄 잡것들이 진수성찬 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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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을 유혹하고 있구나.

절대 진수성찬이 아니다.

계략과 모략이다. 

함정이다.

조심 또 조심하여라.

오늘도 너희 선생 위해 사랑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자꾸나.

매시간 기도하여주니 고맙구나.

자 이 시간 기도하자.

사랑해 나의 몸 된 신부야.

(진수성찬이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은 

육의 것, 육을 중심한 삶이다.

먹는 것은 육의 기본이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이 육으로 바라는 것으로 

타고 들어오는 사탄들이 있다.

또 영적으로는 

나의 말이 아닌 사탄이 유혹하는 말이 있다.

적그리스도를 조심하여라.

잘 차려진 음식이 아니다.

그러니 말씀에 굳건히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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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같이 단단히 만들어 놓아야 한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서

육으로 영으로 다가오는 

사탄들을 물리치는 법을 알거라


